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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측요인 탐색: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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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6년 동안의 성취동기 변화패턴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찾고, 확인된 잠재집단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 및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의 1차년도(2011년)부터 6차년도(2016년)까지 6개 년도의 자녀와 어머니의 1,254쌍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 일원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성장분석 결과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양상은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 ‘저수준 무변화형 집단’,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의 네 가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잠재집단에
따라 6개 시점 모두에서 모든 잠재집단 간 동일한 패턴의 학업성취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취동기
수준이 높은 잠재집단 순으로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모 변인 중 
부모효능감, 자녀 변인 중 자아존중감, 교사 변인인 교사지지가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 변화 특성이 학업성취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성취동기 향상을 위해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녀, 교사 변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latent classes in terms of changing patterns in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the samples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investigate factors to predict latent group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academic 
achievement. 1254 pairs of mother and child from the 1st to 6th yea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was utilized for th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One-way ANOV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four distinct subgroups within the samples in term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i.e. very-high changing group, average changing group, low stable group,
very-low stable group) at all six time points, and students who reported high achievement motivation were
likely to have higher academic achievement. Four groups were extracted based on parent's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teacher's support. Sugges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types of subgroups for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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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를 다룬 연구들은 가정 요인 및 문화적 
요인 등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적응 및 학
업성취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1-2]. 일반 가정의 학생들보다 다문화 가정의 학
생들이 학교적응 및 학업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연구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의 가구 변
인, 부모 변인, 학생 변인, 교사 변인이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횡단적, 종단적으로 탐색하고 있지만
[3-5],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취동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동기 관련 연구들은 동기
가 학업적 정서조절, 학습몰입, 학업성취, 학교적응에 중
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6-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
교생활적응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로 학년
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1], 학교적
응 및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취동기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잠재계층성장분석에 기초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 변화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질적인 특징이 있는 잠재집단을 찾고, 확인된 최
적의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성취동기는 학교, 직장, 일상생활 등의 다양한 맥락에
서의 성취와 성공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인지적으
로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강한 과제 참여 수준을 보
이는 특징이 있다[9].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취동기가 학교적응,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10-12],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 및 진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 13].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변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차별 등에 기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심리적응, 학교생
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6].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연구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17]. 자아존중감, 동기, 성취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자아존
중감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19-20], 낮은 자아존
중감은 학업동기 및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22]. 외모 및 신체만족도 또
한 대인관계적응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3-24].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으로 부모(양육)효능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
감을 고려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느끼는 문화
적응스트레스는 자녀의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25].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26]. 부모효능감은 학습지원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27], 자녀의 자기조절, 학교적응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29]. 어머니의 자
아존중감은 양육 특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30], 자
녀의 부주의 행동, 적응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31-32]. 
교사지지 또한 자율적 동기, 교과 가치 인식, 공부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33-34],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5].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다문
화 가정의 자녀와 관련된 대다수 연구가 횡단적 접근으
로 동기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에 기초
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가 6년 동안 어떤 패
턴으로 변하는지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둘째, 동기
와 학업성취 간 관련성 및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많은 연구가 일반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
으로 성취동기 변화패턴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 및 변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점
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여 다문

화 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6년 동안의 성취동기 변화패턴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찾
고, 확인된 잠재집단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 및 잠재집
단을 결정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1) 다문화 가정 자녀의 6년 동안의 성취동기 변화패턴
에 따라 몇 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2) 잠재집단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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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3)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부모, 교사 

변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1
차년도(2011년)부터 6차년도(2016년) 까지의 6개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 청
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자료이며[36],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의 1,254 쌍 자료를 
사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성취동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년도(2011)부터 6차년도(2016)의 
6개 년도에 동일한 각 7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
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6]. 내
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86, 2차 α=.88, 3차 α=.88, 
4차 α=.88, 5차 α=.87, 6차 α=.89로 확인되었다.

2.2.2 어머니 부모효능감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6개 년도에 동

일한 각 9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6].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78, 2차 α=.82, 3차 
α=.83, 4차 α=.83, 5차 α=.83, 6차 α=.83으로 확인되었다.

2.2.3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6개 년

도에 동일한 각 8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
은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36].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85, 2차 α
=.85, 3차 α=.86, 4차 α=.89, 5차 α=.88, 6차 α=.88로 

확인되었다.

2.2.4 어머니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해 6개 년도에 동

일한 각 9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6].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80, 2차 α=.80, 
3차 α=.80, 4차 α=.81, 5차 α=.81, 6차 α=.82로 확인되
었다.

2.2.5 자녀 문화적응스트레스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총 10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거한 6개 년도에 동일한 
각 9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한국에 사
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6].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83, 2차 α=.84, 3차 α
=.86, 4차 α=.83, 5차 α=.85, 6차 α=.84로 확인되었다.

2.2.6 자녀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해 6개 년도에 동일

한 각 4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
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6].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75, 2차 α=.79, 3차 
α=.81, 4차 α=.82, 5차 α=.81, 6차 α=.83으로 확인되었다.

2.2.7 자녀 신체만족도  
자녀의 신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6개 년도에 동일

한 각 6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
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현재의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6].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70, 2차 α=.73, 3차 
α=.73, 4차 α=.76, 5차 α=.78, 6차 α=.78로 확인되었다.

2.2.8 교사의 지지  
자녀가 지각한 교사의 지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차

년도(2011)부터 5차년도(2015)까지 동일한 각 6문항, 6
차년도(2016)는 패널 자료에서 3문항만을 측정했기 때
문에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
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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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CFI TLI RMSEA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No growth 313.698*** 19 .837 .872 .111
(.101-.122) .081 3.005***

Linear 55.752*** 16 .978 .979 .045
(.032-.058) .044 2.913*** .033***

Nonlinear 18.462 12 .996 .996 .021
(.000-.038) .036 2.891*** 0.063*** -0.006**

* p<.05, ** p<.01, *** p<.001

Table 2. Model fit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36].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94, 2차 
α=.95, 3차 α=.96, 4차 α=.96, 5차 α=.96, 6차 α=.92로 
확인되었다.

2.2.9 자녀의 학업성취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6개 년도에 동

일하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 점수를 사용
하였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점수는 자녀가 스스
로 지각하고 있는 학업성취 수준을 ‘매우 못하는 편이다
(1점)’∼‘매우 잘하는 편이다(5점)’로 보고하였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계획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후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1차년도(2011년)부터 6차
년도(2016년) 까지의 6개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Mplus와 SPSS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신뢰도
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둘
째, 성취동기가 6년 동안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확인된 잠재
집단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를 활용하였다. 넷째,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부모, 교사 변인 탐색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 가정 자녀와 어머니의 
특징을 1차년도(2011년)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자
녀의 성별은 남자 617명(49.2%), 여자 637명(50.8%)이
며, 연령은 9세 95명(7.6%), 10세 1,114명(88.8%), 11
세 40명(3.2%), 12세 5명(.4%)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20
대 24명(1.9%), 30대 524명(41.8%), 40대 659명
(52.6%), 50대 이상 39명(3.1%), 무응답 8명(.6%)이며, 
출신국가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89명(7.1%), 중국(조선
족) 237명(18.9%), 베트남 34명(2.7%), 필리핀 332명
(26.5%), 일본 448명(35.7%), 태국 51명(4.1%), 기타 63
명(5.0%)이다.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gender
Male 617 49.2

Female 637 50.8

Child’s age

9 95 7.6
10 1,114 88.8
11 40 3.2
12 5 .4

Mothers’ age 
(yr)

20-29 24 1.9
30-39 524 41.8
40-49 659 52.6
<50 39 3.1

No response 8 .6

Mother’s 
nationality

Chinese 89 7.1
Ethnic Korea 237 18.9

Vietnam 34 2.7
Philippine 332 26.5

Japan 448 35.7
Thailand 51 4.1

Etc 63 5.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54)

3.2 성취동기 변화 특성 검증
어떤 모형(무변화, 선형 모형, 비선형 모형)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에 대한 집단 전체의 변화를 잘 보
여주는지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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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Log 
likelihood AIC BIC SABIC Entropy LMR

(p) BLRT(p)
Posterior probabilities

1 2 3 4 5 6

1 -5308.567 10635.135 10681.341 10652.753 N/A N/A N/A 1.00

2 -4774.368 9574.736 9641.479 9600.185 .648 .0009 .0000 .900 .885

3 -4518.460 9070.921 9158.201 9104.201 .798 .0000 .0000 .873 .875 .923

4 -4453.517 8949.034 9056.850 8990.144 .733 .0037 .0000 .885 .813 .883 .921

5 -4427.292 8904.583 9032.936 8953.524 .727 .2940 .0000 .744 .810 .816 .924 .868

6 -4391.542 8841.085 8989.973 8897.856 .773 .4025 .0000 .763 .828 .861 .871 .774 .878

Table 3. Results of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Table 2에 제시된 모형적합도를 고려했을 때  값이 
유의하지 않고, CFI,　TLI, RMSEA, SRMR이 적합한 비
선형 모형(2차 함수)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잠
재계층성장분석은 비선형 모형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잠재계층성장분석은 잠재계층의 수를 1개부터 하나씩 
증가하면서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분류의 질,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계층 모형을 확인하였다[37 재인용]. Table 3 및 
Table 4에 제시된 모형적합도 및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
하여 잠재집단이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했으
며, 이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81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Model
Class proportions(%)

1 2 3 4 5 6

1 100
2 48.1 51.9 

3 13.7 69.4 16.9 
4 33.3 51.9 10.3 4.5 

5 3.6 4.0 44.8 9.3 38.4 
6 7.3 9.3 3.0 2.2 50.0 28.1 

Table 4. Class proportions for the six profile solution(%)

최종 선정한 4개 잠재집단의 특징은 Table 5와 같다. 
잠재집단1은 분석대상 중 129명(10.3%)이 포함되었으
며, 초기값은 3.282(p<.001), 선형변화율 .208(p<.001), 
2차변화율 -.026(p<.001)로 나타났다. 즉, 잠재집단1은 
6개 시점 모두(초 4∼중 3)에서 성취동기 수준이 가장 높
으며, 2011년(초 4)부터 2015년(중 2)까지 증가하다가 
2016(중 3)년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최상수준 변동형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2는 분석대상 중 651명(51.9%)이 포함되었
으며, 초기값은 2.999(p<.001), 선형변화율 .066(p<.001), 2

차변화율 -.007(p<.05)로 나타났다. 즉, 잠재집단1은 초
기값이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며, 2011년(초 4)부터 
2014년(중 1)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중 2)에 다소 감
소했다가 2016년(중 3)에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중수준 
변동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3은 분석대상 중 418명(33.3%)이 포함되었
으며, 초기값은 2.689(p<.001), 선형변화율 .027(p>.05), 
2차변화율 .001(p>.05)로 나타났다. 즉, 잠재집단3은 초
기값이 두 번째로 낮은 집단이며, 2011년부터 2016년
(초 4∼중 3)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수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4는 분석대상 중 56명(4.5%)이 포함되었으
며, 초기값은 2.299(p<.001), 선형변화율 -.022(p>.05), 
2차변화율 .001(p>.05)로 나타났다. 즉, 잠재집단4는 모
든 시점에서 성취동기가 가장 낮은 집단이며, 2011년부
터 2016년(초 4∼중 3)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저수
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Class 1: Very-high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 
changing group, Class 3: Low stable group, Class 4: 
Very-low stable group

Fig. 1. Profile plot of a latent class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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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classes Parameter Estimate S.E.

1
Intercept 3.282*** .055

Linear .208*** .037
Quadratic -.026*** .007

2
Intercept 2.999*** .033

Linear .066*** .017
Quadratic -.007* .003

3
Intercept 2.689*** .050

Linear .027 .020
Quadratic .001 .004

4
Intercept 2.299*** .101

Linear -.022 .064
Quadratic .001 .012

* p<.05, ** p<.01, *** p<.001

Table 5.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 growth
model

3.3 잠재집단에 따른 학업성취 차이 검증
잠재집단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1
년부터 2016년까지 6개 년도 모두 잠재집단에 따른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cheffé를 활용한 사후검증 결과, 6개 시점 모두에서 ‘최
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 ‘저수준 무변
화형 집단’,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tent 
Classes N M SD F Scheffé

2011 
Academic 

Achievement

1 129 3.83 .72 

66.59*** ④<③<②
<①

2 651 3.51 .62 
3 418 3.13 .62 
4 56 2.82 .69 

20112
Academic 

Achievement

1 129 4.01 .64 

96.45*** ④<③<②
<①

2 651 3.53 .63 
3 418 3.12 .60 
4 56 2.82 .64 

2013 
Academic 

Achievement

1 129 4.02 .65 

99.71*** ④<③<②
<①

2 651 3.56 .64 
3 418 3.12 .62 
4 56 2.77 .71 

2014 
Academic 

Achievement

1 129 3.77 .76 
111.48**

* 
④<③<②

<①
2 651 3.27 .65 
3 418 2.84 .58 
4 56 2.33 .68 

2015 
Academic 

Achievement

1 129 3.78 .73 
116.92**

* 
④<③<②

<①
2 651 3.24 .67 
3 418 2.77 .62 
4 56 2.30 .61 

2016 
Academic 

Achievement

1 129 3.67 .74 

88.85*** ④<③<②
<①

2 651 3.20 .69 
3 418 2.81 .64 
4 56 2.27 .67 

* p<.05, ** p<.01, *** p<.001
※ Class 1: Very-high changing group,  Class 2: Average changing
group, Class 3: Low stable group, Class 4: Very-low stable group

Table 6. Analysis of variance for academic achievement

3.4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부모, 교사 변인

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01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 ‘저수준 무변화형 집단’에 포함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교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최상수준 변동
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201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 교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최상수준 변
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에, 어머니의 문화적응스
트레스가 낮을수록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에, 자녀의 신
체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중수준 변동형 집단’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201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어머니
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최상수
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 ‘저수준 무변화형 
집단’에, 교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에,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중수준 변동형 집단’, ‘저수준 무변화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201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교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최상수준 변
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 ‘저수준 무변화형 집단’
에,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
준 변동형 집단’에, 자녀의 신체만족도 수준이 낮을수록 
‘저수준 무변화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201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어머
니의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최상
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 ‘저수준 무변화
형 집단’에, 교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최상수준 변동
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2016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자녀
의 자아존중감과 교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 ‘저수준 무변화형 집
단’에,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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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Reference group: Class 4(Very-low stable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2 Class 3
b exp(b) b exp(b) b exp(b)

Mother’s parenting efficacy 1.27** 3.57 1.03** 2.80 .91** 2.49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23 .80 -.22 .80 -.08 .92 

Mother’s self-esteem -.39 .68 -.44 .65 -.58 .56 
Child’s acculturative stress -1.20* .30 -.50 .61 -.26 .77 

Child’s self-esteem 2.01*** 7.44 1.14** 3.14 .65* 1.92 
Child’s body satisfaction .39 1.48 .34 1.40 .04 1.04 

Teacher’s support .66** 1.93 .27 1.31 .00 1.00 
2012 Reference group: Class 4(Very-low stable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2 Class 3
b exp(b) b exp(b) b exp(b)

Mother’s parenting efficacy .57 1.76 -.11 .90 .04 1.05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51* .60 -.23 .79 -.22 .80 

Mother’s self-esteem -.24 .79 .27 1.31 -.10 .90 
Child’s acculturative stress -.48 .62 .00 1.00 .07 1.07 

Child’s self-esteem 2.79*** 16.28 1.40*** 4.06 .62 1.85 
Child’s body satisfaction .78 2.18 .80* 2.23 .38 1.46 

Teacher’s support .61** 1.84 .38* 1.47 .18 1.20 
2013 Reference group: Class 4(Very-low stable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2 Class 3
b exp(b) b exp(b) b exp(b)

Mother’s parenting efficacy 1.26** 3.53 .85* 2.33 .80* 2.23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44 .64 -.50* .61 -.63** .53 

Mother’s self-esteem .02 1.02 -.30 .74 -.68 .51 
Child’s acculturative stress .05 1.06 .49 1.63 .30 1.36 

Child’s self-esteem 3.18*** 24.16 2.34*** 10.41 1.16** 3.18 
Child’s body satisfaction .15 1.16 .08 1.08 .01 1.01 

Teacher’s support .65** 1.91 .19 1.20 -.08 .92 
2014 Reference group: Class 4(Very-low stable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2 Class 3
b exp(b) b exp(b) b exp(b)

Mother’s parenting efficacy 1.57*** 4.81 .75* 2.11 .66 1.93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40 .67 -.37 .69 -.41* .66 

Mother’s self-esteem .23 1.26 .33 1.39 .00 1.00 
Child’s acculturative stress -1.39 .25 .36 1.43 .28 1.33 

Child’s self-esteem 3.80*** 44.65 2.45*** 11.54 1.49*** 4.45 
Child’s body satisfaction -.25 .78 -.29 .75 -.75* .47 

Teacher’s support 1.33*** 3.77 .81*** 2.25 .50* 1.65 
2015 Reference group: Class 4(Very-low stable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2 Class 3
b exp(b) b exp(b) b exp(b)

Mother’s parenting efficacy 1.41** 4.10 .99** 2.70 .67* 1.96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19 .82 -.30 .74 -.32 .73 

Mother’s self-esteem .44 1.56 .28 1.32 .28 1.32 
Child’s acculturative stress -.81 .45 .18 1.20 .32 1.38 

Child’s self-esteem 4.12*** 61.43 2.74*** 15.53 1.52*** 4.56 
Child’s body satisfaction -.64 .53 -.67 .51 -.52 .59 

Teacher’s support 1.25*** 3.47 .67** 1.95 .30 1.36 
2016 Reference group: Class 4(Very-low stable group)

Variable Class 1 Class 2 Class 3
b exp(b) b exp(b) b exp(b)

Mother’s parenting efficacy 1.32** 3.73 .88* 2.40 .63 1.87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19 1.21 .03 1.03 .06 1.07 

Mother’s self-esteem .52 1.67 .53 1.69 .38 1.46 
Child’s acculturative stress .13 1.13 .38 1.46 .24 1.27 

Child’s self-esteem 3.18*** 23.94 2.12*** 8.36 1.12** 3.07 
Child’s body satisfaction .15 1.16 -.01 .99 -.28 .75 

Teacher’s support 1.70*** 5.48 .89*** 2.44 .54** 1.71 
* p<.05, ** p<.01, *** p<.001

Table 7.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ith laten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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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여 다문
화 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6년 동안의 성취동기 변화패턴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찾
고, 확인된 잠재집단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 및 잠재집
단을 결정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선형 모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성장분석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양상은 네 
가지 특징을 보이는 잠재집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6개 시점 모두(초 4∼중 3)에서 성
취동기 수준이 가장 높으며, 2011년(초 4)부터 2015년
(중 2)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중 3)부터 감소하기 때문
에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석대상 
중 129명(10.3%)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초
기값이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며, 2011년(초 4)부터 
2014년(중 1)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중 2)에 다소 감
소했다가 2016년(중 3)에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중수준 
변동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651명(51.9%)이 포함되
었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초기값이 두 번째로 낮은 집단
이며, 2011년부터 2016년(초 4∼중 3)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수준 무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418명
(33.3%)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잠재집단은 모든 시점에
서 성취동기가 가장 낮은 집단이며, 2011년부터 2016년
(초 4∼중 3)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저수준 무변화
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56명(4.5%)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 변화
의 종단적 변화양상의 특징은 성취동기가 낮은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계속 낮은 성취동
기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낮은 성취
동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상담에 기초한 중재가 동반
되지 않을 경우 중학교까지 계속해서 낮은 성취동기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 양
상에 대한 잠재집단에 따라 2011년(초 4)부터 2016년
(중 3)의 각 시점의 학업성취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6개 시점 모두에서 모든 잠재집단 간 동일한 패턴
의 학업성취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적으로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형 집단’, ‘저
수준 무변화형 집단’,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횡단 자료
에 기초한 연구에서 성취동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3]. 본 연구결과는 스스로 학습목표
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즐기고, 노력하
는 높은 성취동기를 갖는 것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업
성취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을 위
해 6개 시점 모두에서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
체로 부모 변인 중 부모효능감, 자녀 변인 중 자아존중감, 
교사 변인인 교사지지가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한 교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성취
동기 수준이 낮은  ‘최저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는 성취
동기 수준이 높은 ‘최상수준 변동형 집단’, ‘중수준 변동
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경우 더 많은 학습지원 행
동을 보이며[27],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으며[13], 교사지지는 자율적 동기, 
교과 가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33-34]을 미치는 특징
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높은 성취동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
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발달 과정에서 높은 성취동기
를 갖고 생활하는 데 있어 자신의 특성뿐 아니라 부모, 
교사의 특성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
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녀, 부모, 교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변화 
과정에 부모와 교사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시키는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취동기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일반 가정
을 대상으로 횡단 자료에 기초한 변인-중심적 접근을 한 
것과 달리,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종단 자료에 기
초한 사람-중심적 접근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
교 3학년까지 6년 동안의 성취동기 변화패턴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찾고, 확인된 잠재집단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
성 및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예측요인을 확인했다는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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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 잠재
집단에 따른 학업성취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했는데, 일반화 가능성을 위해서는 능력형 검
사에 기초한 관련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부모, 자녀, 교사 변인을 사용하였는데 교사 변인
의 경우 패널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관련된 많은 변인을 
탐색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성취동기 잠
재집단의 예측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교사변인을 활용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취동기 변화 패턴
을 확인하였는데, 고등학교까지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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